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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지지가 보호요

인으로서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검증해 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 중 초등학

교 3학년이상 6학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은 학교생활적응의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

갈등이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지지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이중문화스트레스, 교사지지, 학교생활적응

Abstract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influence that the stress  placed on children (originating from presence of 

two cultures at multi-cultural families) can have on adapting to school, and further assessed the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as a protection facto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search, we 

identified samples of children between Grades 3-6 who cam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carry out 

surveys. Based 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languag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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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d by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ffected their academic activities (among adaptation 

factors to school experiences), while teachers’ support appeared to have a control effect. However, for the 

influence of language conflicts on friend relationships (among adaptation factors to school experiences), 

teachers’ support did not have a control effect. As such, based on this research result, we’ve proposed 

plans to improve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 Stres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 Teachers’support, Adaptation to

school experiences

I. 서 론

최근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적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변화하고 있다. 안

전행정부 통계[1]를 살펴보면 국제결혼은 약 26,000건의 전

체 결혼 8%에 달하며, 1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 가정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아동은 전체 학생 대

비 1%를 초과하는 67,800명으로서 초등학생 비율은

48,297명(71.2%)으로 집계되었다.[2] 그러나 출산율 감소

로 일반 학생은 매년 20만 명 이상 감소하지만 다문화가정 아

동은 매년 증가 추세[3]로 이어지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

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정도에서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의 이유도 ‘학업부담과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4] 또한 교육부(‘13.

3～’14.2)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율 통계”에서도 초등학

교 328명(0.8%), 중학생 140명(1.2%), 고등학생 572명

(1.0%)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

런가 하면 울산지역에서는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이 ‘언어

문제,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 약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5]. 이처럼 다문화 아동들이 학

교를 그만두고 싶은 가장 높은 이유 중에는 “학교 공부를 따라

가기 힘들다”고 대답하였다[6]. 이렇게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

움을 겪는 이유 중에는 ‘구문이나 발음과 같은 언어구조’가 일

반아동에 비해 더 낮은 수행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7].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한국 문화와

상이한 모국(母國)의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이중문화에 대한

충돌 및 차이로 스트레스가 발생’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

의 문화와 모(母)가 유지해온 문화의 가치와 전통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보았다[8]. 예를 들어 한국의 생활문화에 익숙하

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구

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9].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때문에 주 사용언어는 한국어

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버지의 외국어 학습 여부와 어머니

의 한국어 학습여부’에 따라 가족 간 의사소통의형태는 다를

수 있다[10]. 특히 ‘부모 간 언어가 상이하고 어머니의 한국

어 습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아동의 한국어 습득이 지체되

어 학령기 학습 선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11].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은 생활 중심이 “가정

에서 학교”로 옮겨짐에 따라 학업성취와 규범준수를 포함한

학교적응은 학령기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 발달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12]. 그래서많은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담임교사, 학교친구, 학교행사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13].

그러나많은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원활히 습득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심층적이지 못한 실정이

다. 특히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 또는 모(母)의 한국어 실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체계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을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가정하였다. “이중문화스

트레스 요인인 차별경험, 언어갈등이 학교생활적응의 학습활

동, 교우관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사지지

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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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이중문화스트레스의 요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스트레스란, 외국인 부모에서

오는 사회적편견으로서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말한다. 이는 사회의 문화와관습, 사

회적 기준과 전통문화의 가치 등의 영향에서 갈등을 겪게 되

며, 이중문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과 불안을 느끼

게 된다. 이러한 이중 문화 스트레스는갑작스럽고 과다한 변

화, 그리고 기존 지지 체계에 대한 상실감과 더불어 적응능력

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문제

를 야기하는 원인이될 수 있다[14]. 그러므로 이중문화과정

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심

리적 부적응을 일으켜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

[16]에서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화가 사회에 소속되기

위한 조화를 적절히 이루지못할 경우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

을 겪을 수도 있고, 이중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로도작용한다고 보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선행연구 결과를 토

대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중 문화에서 겪는 스트레스 요인을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차별경험이다. 차별은 편견을 기초로 한 민족, 집단

또는 그것에속하는개인에 대한객관적 행위라고볼수 있다.

[17]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이받고 있는 차별경험은개

인적, 문화적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인종

차별은 개인적미시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인종차별로 ‘자신

의 피부색’ 때문에 놀림을 받는 것이다. 문화적 인종 차별은

‘지배적인 집단의 문화적관습이 일반적이며 우월하다는 인식

차별’로 보았다[15]. 특히 이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기에는

차별에 대한거부감이나편견은없지만 학령기에 접어들면 두

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다음으로 언어갈등이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부

모 간 언어가 상이’하고, 특히 어머니가 한국어능력이미숙할

경우, 한국어 습득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호작용에도 제한

을 주어 발달단계에 따른 ‘언어습득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고 하였다[18]. 이로 인해 학령기에 들어가서도 언어습득이

부진하면 학습활동의 교사와 교우관계 등의 의사소통에 갈등

을 빚게 되고 학습부진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말하기에서

언어발달이 뒤처질 경우 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학습을 위한 언어 사용은 학령기 언어장애를 진단평가

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부분이며, 읽기는 학습을 위한 언어

사용력을 살피는 구체적인 한영역이 된다[19]. 따라서 본 연

구는 “언어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

로 보았다.

2. 교사지지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교사

지지를 통해 지적성숙은물론정서적, 사회적 적응에절대적

인영향을미친다. 이처럼 교사와의친밀한관계를맺은 아동

은 갈등적이고 의존적인관계를맺은 아동보다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 및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13]에서도 학생이

교사를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신에게 도움을준다고 지각

할수록 학교적응에 잘한다고 하여 교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9]에서도 교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적극적일 때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

였다.

그러나 교사지지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연구도 있다. ‘산

만한 수업태도’, ‘자신감 부족’, ‘수업 이해도’가 낮은 다문화가

정 아동은 교사로부터 따돌림을당한 경험이 존재한다고 보았

다[21]. 또한 위 연구에서는 교사의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대

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다문화에 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한시점이라고 하였다. [22]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교사와의관계가형성되지못함으로써 적절한 지지를받지못

하며, 교사 역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경험부족과 개별학

습 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는 다문화에 대해서 전공교육을 받은 전

문교사가무엇보다도필요함을알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요인으로 학교생활 적

응에영향을미치는 요인에는 “교사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조

절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 학교생활적응

학교는 ‘개인의능력을개발하고 배운지식과 기술을 실천’

하여 사회환경을 제공한다. [18]에서는 학교적응의 개념을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며 학교와 자신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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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화롭게성공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3]에서는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학업성적만큼 대

인관계 수행이 중요하면서 교과의 숙달, 효과적인 학습전략,

시험의 수행능력,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대인관계 정체

성 개발을 위한 노력, 집단소속의 감수성, 다른 사람과의 표

준적인 역할 수행, 친구들의 기대에 적합한 행동’ 등이 중요

변인이라고 하였다.

그밖에도 [24]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있는 타인들과 원만한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 및 학업

성취에 높은 동기와흥미를 가지며 학교규범을성실하게준수

하는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이와 반대로 학

교생활 부적응은 ‘학생이 학교와 사회와의 원만한관계를 유지

하지못하는 행동’으로볼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 학생은 ‘지적,

감각적, 건강적 요인이 정상인데도 학습이 부진하고 자신에 대

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인해 불안, 열등감, 소외감, 위축,

공격성등이 보이며 학교‧사회의질서나규범과 조화를 이루어

지지못하는 것’을 의미한다[22].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서

로 다른 언어와 생활, 교육, 사고방식, 관습, 문화를 가진 구성

원으로서 학교가 요구하는규범과질서를준수하고, 학업의성

취와 교사, 교우 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형성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토대로 다문화가정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에영향을 주는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첫째,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습활동의 경우에는 본질의총

체적 이해, 맥락 고려, 정확하고효과적인 사용을 하며,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목적으로 한

다[25]. 이러한 학생들은 학습활동에서 제시하는 어휘의 수

준과 경향을파악하고 예습과 복습, 또는 수업에 매진할것으

로 보았다.

둘째, 학습활동적응 중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성

해 보았다. 특히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원만한 교우관계’를형성하지못하고 학교생활에서도 실

패하여집단으로남을 소외시키는 등의무책임한 행동들을 하

는 등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학교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교우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

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스트레스의 요

인이 학교생활적응의 요인에미치는영향과 이에 대한 교사지

지가 조절효과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그림 1)과 가설설정<표 1>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가설1] 이중문화스트레스 요인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1-1 차별경험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2 차별경험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1 언어갈등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2 언어갈등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이중문화스트레스 요인은 교사지지에 따라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1-1 차별경험은 교사지지에 따라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1-2 차별경험은 교사지지에 따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2-1 언어갈등은 교사지지에 따라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2-2 언어갈등은 교사지지에 따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표 1. 가설설정
Table 1. Establishing a hypothesis

Ⅳ.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J도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

정 3학년 이상 6학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

료수집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약 4주간에걸쳐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부를 설문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상

119명의 응답결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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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요인적재치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고, 수렴적

타당도와 차별타당도 역시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계수

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보았다

변수

명

항목

수

Cronbach-

Alpha
점수의미

차별

경험
10 .761

차별경험이낮을수록학습활동이

높음

언어

갈등
7 .863

언어갈등이낮을수록학습활동이

높음

학습

활동
7 .837

학습활동이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높음

교우

관계
6 .682

교우관계가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높음

교사

지지
5 .812

교사지지가높을수록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좋음

표 2. 신뢰도분석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3. 1.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이중문화 적응스트

레스 요인인 차별경험, 언어갈등과 학교생활적응요인의 학습

활동, 교우관계 또한 교사지지 등의 가설검증을 살펴보았다.

3. 2.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3.1%이고, 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699,

p<05). 부학력(β=.373, P<.10), 학교성적(β=.286,

P<.10), 차별경험(β=-.271P<.10)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학습활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설명력은 37.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815, p<01). 이는 부학력(β=.415,

P<.10), 학교성적(β=.310, P<.05), 언어갈등(β= .271,

P<.10)이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

수록 학습활동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언어갈등이 낮

을수록 학습활동이 높은 것을알 수 있다. 따라서 부학력, 성

적, 차별경험, 언어갈등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모 델 1 모 델 2

B(S.E) β t B(S.E) β t

(상수) 3.579(.455) 7.868*** 3.430(.455) 7.541

성별 -.214(.164) -.166 -1.309 -.246(.162) -.191 -1.525

나이 .200(.438) .057 .457 .334(.437) .094 .764

학년 -.174(.165) -.0136 -1.050 -.190(.163) -.148 -1.167
경제

수준
-.439(.259) -.222 -1.696 -.333(.262) -.168 -1.272

부학력 .856(.312) .373 2.741** .953(.312) .415 3.058**

모학력 -.090(.290) -.045 -.309 -.116(.285) -.059 -.408
모한국어

실력
-.233(.198) -.155 -1.177 -.208(.195) -.138 -1.070

학교

성적
.265(.140) .286 1.896+ .287(.138) .310 2.084*

차별

경험
-.334(.184) -.271 -1.810+

언어

갈등
-.237(.139) -.271 -1.705+

통계

량
R2=.331(F=2.699, p=.012) R2=.370(F=2.815, p=.008)

표 3. 차별경험과언어갈등이학습활동에미치는
영향희귀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conflict
on academic activities

p<0.10 * p<0.05 ** p<0.01 *** p<0.001

3. 3.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는 <표 4>

와 같다. 회귀모형의설명력은 25.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101, p<001). 학년

(β=-.240, P<.10), 부학력(β=.334 P<.05), 차별경험

(β=-.477, P<.05)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고, 차

별경험이 낮을수록교우관계가좋은 것을알수 있다. 다음으

로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회

귀모형의설명력은 37.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815, p<01). 또한 학년(β

=-.240, P<.10), 부학력(β=.334 P<.05), 언어갈등(β

=-.264, P<.10)이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

년이 낮을수록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고, 언어

갈등이 낮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년, 부학력, 차별경험, 언어갈등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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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 델 1 모 델 2

B(S.E) β t B(S.E) β t

(상수) 3.641(.562) 6.483 3.471(.564) 6.154

성별 -.010(.202) -.007 -.046 -.046(.200) -.031 -.232

나이 .221(.541) .054 .408 .372(.542) .090 .687

학년 -.359(.204) -.240-1.757+ -.377(.202) -.252 -1.870+
경제

수준
-.002(.325) -.001 -.008 -.002(.325) -.001 -.008

부학력 .894(.387) .334 2.313* .894(.387) .334 2.313*

모학력 -.252(.354) -.109 -.711 -.252(.354) -.109 -.711
모한국어

실력
-.037(.241) -.021 -.151 -.037(.241) -.021 -.151

학교

성적
.2469(.171) .230 1.455 .249(.171) .230 1.455

차별

경험
-.685(.275) -.477 -2.491*

언어

갈등
-.269(.172) -.264 -1.561+

통계

량
R2=.252(F=6.101, p=.000) R2=.288(F=5.689, p=.000)

표 4. 차별경험과언어갈등이교우관계에미치는영향회귀분석결과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conflict
on friend relationships

p<0.1 * p<0.05 ** p<0.01 *** p<0.00

3. 4. 차별경험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미치는영향에 대한 교

사지지의 조절효과분석결과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는, 일

반적특성을 투입한 결과 F 값이 2.513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살펴보면 경제수준

(β=-.299, p<.05)과 부학력(β=.398, p<.05)이 학습활

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학습활동을잘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다문

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에서는, 차별경험과 교사지지를 투입한 결과 F 값이 7.943로

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

한 .R2 값은 .650로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5.0%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학력(β=.191

p<.10), 성적(.194,p<.10), 차별경험(-.269, p<.10), 교사

지지(β=.650, p<.001)가 학습활동적응을 유의미하게설명

하였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차별경

험이 낮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적응은 통

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차별경험과 교사지지

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차별경험․교사지

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1.444,

p<.001). 즉, 차별경험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2 값은

.689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8.9%를 설명하고 있다.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부학력(β=.194, p<.10), 학교성적(β=.230,

p<.05), 차별경험(β=1.068 p<.10), 교사지지(β=1.538,

p<.001), 상호작용항(β=-.545, p<.05)이 학습활동 적응

을 유의미하게설명하였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성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차별경험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

수록 학습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

사의 지지에 따라 차별경험이 학습활동에미치는효과에 차이

가 존재하는 것으로알수 있다. 차별경험‧교사지지 경우는베

타값이 음수로 나타나 차별경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가 높으며 차별경험을 겪는

다문화 아동의 학습활동은 높고,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다

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242 7.639 .965 1.828 -.185 -.144 -1.486

성별 -.157 -.122 -.956 -.092 -.071 -.737 .209 .059 .663

나이 .155 .044 .347 .165 .047 .499 .209 .059 .663

학년 -.228 -.178 -1.374 .071 .056 .551 .137 .107 1.079
경제

수준
-.592 -.299 -2.364* -.102 -.051 -.506 -.256 -.130 -1.268

부

학력
.914 .398 2.877** .439 .191 1.760+ .446 .194 1.878+

모

학력
-.163 -.083 -.555 -.083 -.042 -.387 .029 .015 .139

모한국어

실력
-.152 -.101 -.771 -.117 -.078 -.796 -.031 -.020 -.210

학교

성적
.155 .167 1.202 .194 .210 1.852+ .231 .230 2.122*

차별

경험
-.332 -.269-1.942+ 1.314 1.068 1.851+

교사

지지
.624 .650 6.140*** 1.476 1.538 3.982***

차별경험

*교사지

지

-.545 -1.444 -2.382*

통계량
R2=.287(F=2.513

, p=.022)

R2=.650(F=7.943

, p=.001)

R2=.689(F=8.477,

p=.001)

표 5. 차별경험이학습활동에미치는영향에대한교사지지조절효과
회귀분석결과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conflict
on academic activities, with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p<0.1 * p<0.05 ** p<0.01 *** p<0.001

3. 5.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미치는영향에서 교사의 지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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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F 값이 2.513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분석하면 경제수준(β

=-.299, p<.05)과 부학력(β=.398, p<.05)이 학습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

동을 잘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아동의 학습

활동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를 투입한 결과 F값이 8.610로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R2 값은 .613로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61.3%를설명

하고 있으며, 부학력(β=.158 p<.01), 언어갈등(-.091,

p<.05), 교사지지(β=.701, p<.001)가 학습활동적응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언어갈

등이 낮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학습활동적응은 통계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언어갈등․교사지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222, p<.10). 즉, 언

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지지에 따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2 값은 .634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

수 변량을 약 63.4%를설명하고 있다.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

들을 살펴보면, 언어갈등(β=-.203 p<.01), 교사지지(β

=.809, p<.001), 상호작용항(β=-.222, p<.10)이 학습활

동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언어갈등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의 지지에 따라 언어갈등이 학습활

동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갈등‧교사지지의 경우는베타 값이 음수로 나타나 언어갈

등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언어갈등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

적응은 높고,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

습활동 적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언어갈등이학습활동에미치는영향에대한교사지지조절효과회
귀분석결과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language conflict on academic activities, with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p<0.1 * p<0.05 ** p<0.01 *** p<0.00

3. 6.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미치는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F 값이 1.519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분석하면 학년(β

=-.288p<.05)과 부학력(β=.321 p<.05)이 교우관계에 유

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교우관계를잘

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

를 투입한 결과 F 값이 8.124로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R2 값은 .629로서 이모

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2.9%를 설명하

고 있다. 부학력(β=.154 p<.01), 차별경험(-.132,

p<.10), 교사지지(β=.103, p<.001)가 교우관계를 유의미

하게 설명하였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낮

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차별경험과 교사지지의 상호작

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차별경험․교사지지)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β=-1.550, p<.05). 이

를 설명하면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지

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2 값은

.673으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7.3%를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효

과를 분석해 보았다. 성적(β=.214, p<.05), 차별경험(β

=-1.280 p<.05), 교사지지(β=1.617, p<.001), 상호작용

모형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3.242 7.639 .842 1.710 -.046 -.038 -.398

성별 -.157 -.122 -.956 -.004 -.003 -.029 -.049 -.038 -.398

나이 .155 .044 .347 .058 .016 .172 .143 .040 .428

학년 -.228 -.178 -1.374 .045 .035 .339 .051 .040 .393

경제

수준
-.592 -.299 -2.364* -.282 -.143 -1.490 -.236 -.119 -1.252

부

학력
.914 .398 2.877** .348 .158 1.380** .354 .154 1.429*

모

학력
-.163 -.083 -.555 -.035 -.018 -.169 .057 .212 .268

모한국

어실력
-.152 -.101 -.771 -.094 -.063 -.635 -.130 -.086 -.880

학교

성적
.155 .167 1.202 .167 .200 1.672 .176 .189 1.650

언어

갈등
-.079 -.091 -.916* -.177 -.203 -1.716*

교사

지지
.672 .7016.581*** .776 .809 6.570***

언어

갈등*

교사

지지

-.084 -.222 -1.666+

통계량
R2=.287(F=2.51

3, p=.022)

R2=.613(F=8.61

0, p=.000)

R2=634(F=8.307,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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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β=-1.550, p<.05)이 교우관계를 유의미하게설명 하였

다. 즉, 성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교우관계를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교사의 지지에 따라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미치

는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알수 있다. 차별경험․교사지

지 경우는베타값이 음수로 나타나 차별경험의영향력을 감소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차별

경험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는 높고, 교사의 지

지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모델 1 모델 2 모델 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상수) 3.200 6.084 1.015 1.890 -1.716 -1.443

성별 .065 .043 .320 -.064 -.049 -.507 -.169 -.131 -1.342

나이 .162 .039 .292 .060 .017 .182 .125 ..35 .399

학년 -.431 -.288 -2.089* .090 .070 .683 .157 .122 1.229

경제

수준
-.323 -.140 -1.041 -.176 -.089 -.879 -.329 -.166 -1.657

부

학력
.860 .321 2.184* .353 .154 1.419** .376 .164 1.592

모

학력
-.317 -.138 -.871 -.062 -.032 -.285 .055 .028 .258

모한

국어

실력

.041 .024 .169 -.133 -.089 -.890 -.037 -.025 -.255

학교

성적
.079 .073 .497 .176 .189 1.650 .199 .214 1.963*

차별

경험
-.162 -.132-1.146+ -1.576 -1.280 -2.261*

교사

지지
.639 .1036.197*** 1.552 1.6174.170***

차별

경험*

교사

지지

-.585 -1.550 -2.541*

통계

량

R2=.196(F=1.519,

p=.017)

R2=.629(F=8.124,

p=.001)

R2=.673(F=8.812,

p=.001)

표 7. 차별경험이교우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교사지지조절효과
회귀분석결과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friend
relationships, with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p<0.1 * p<0.05 ** p<0.01 *** p<0.001

3. 7.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의 지지

조절효과를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단계에서는, 일

반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F값이 1.519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분석하면 학년(β

=-.288p<.05)과 부학력(β=.321 p<.05)이 교우관계에 유

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아버지의 학력

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를 투입한 결과 F값이 7.904로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

한 R2 값은 .622로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

량을 약 62.2%를 설명하고 있으며, 언어갈등(β=-.069,

p<.05) 교사지지(β=.693, p<.001)가 교우관계를 유의미

하게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 (언어갈등․교사지지)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β=-624, p<.10). 즉,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미치는영향력은 “교사지지에 따라 차

이가 있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2 값은 .631로 이모

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3.1%를 설명하

고 있다.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부학력(β

=.161 p<.05)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교

사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형
모델 1 모델 2 모 델 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상수) 3.200 6.084 .660 1.274 .141 .201

성별 .065 .043 .320 -.029 -.023 -.239 -.092 -.071 -.677

나이 .162 .039 .292 .060 .017 .180 .117 .033 .346

학년 -.431 -.288-2.089* .062 .048 .465 .064 .050 .482

경제
수준

-.323 -.140 -1.041 -.234 -.118 -1.207 -.361 -.182-1.598

부
학력

.860 .321 2.184* .394 .172 1.544 .369 .161 1.444

모
학력

-.317 -.138 -.871 -.115 -.058 -.520 -.073 -.037 -.329

모한국
어실력

.041 .024 .169 -.072 -.048 -.481 -.096 -.064 -.639

학교
성적

.079 .073 .497 .108 .116 1.102 .130 .140 1.306

언어
갈등

-.060 -.069 -.687* .553 .634 1.202

교사
지지

.665 .693
6.514**

*
.902 .939 3.768

언어
갈등*
교사
지지

-.181 -.624-1.091

통계량
R2=.196(F=1.519,

p=.017)

R2=.622(F=7.904,

p=.001)

R2=.631(F=7.322,

p=.001)

표 8. 언어갈등이교우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교사지지조절효과
회귀분석결과

Table 8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language conflict on friend relationships, with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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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요인

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교생활적응과정에 어떠한 영향

을미치며, 교사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 있는지를검

증하여 보았다.

첫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은 학습활동에각각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父)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

활동이 높고, 학교성적이좋을수록언어갈등이 낮으며 학습활

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아동은 부

(父)의 학력이성적, 차별경험, 언어갈등에 중요한영향을미

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아버지의

외국어 학습여부와 어머니의 한국어 학습여부를 주장한 [10]

의 연구와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에게만 학습역할을

극한 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위축감을 감소할 보완책’이 요구된다.

둘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각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년이 낮을수록부(父)의 학력

이 높을수록교우관계가좋고, 언어갈등이 낮을수록교우관계

가좋은 것을알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은 높을수록이

중문화에서오는 아동의 차별과 언어갈등의 문제를 보완할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건강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

해서는 일반아동의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해도를 높여 다문화가정 아동과 함께 ‘학교적응력, 정서조

절력,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미치는영향에는

각각 교사지지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차별경

험과 언어갈등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은

높고,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학습활동적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교사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20],

[13], [9]과도 일치하다.

넷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미치는영향에서

는 각각 다른 차이를 보였다. 우선,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관심이 높고, 다문화교육

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적극적일 때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9]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반면,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교

사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22]에서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

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교사 역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경험부족과 개별

학습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

해도가 낮은 교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인 교사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 편견이나

차별을 감소시킬수 있는 효과적인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법

률 및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일이나 정

책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않도록하는 사회적 배

려가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분석

자료와 방법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횡단적 연구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와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할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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